
GF 수입 1만톤 밑돌 전망
럭키화이바 등 신·증설 활발 … 생산능력 6만톤 달해

복합수지 강화제인 Glass-Fiber 신·증설이 활발,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전자회로 기판, 자동차 헤드램프커버, 레저용품 및 F R P등의 강화제로 쓰이는 G l a s s - F i b e r는 9 1년 3

만5 0 0 0톤중 5 7 . 1 %인 2만톤을 미·일 등지에서 수입 충당해 왔으나, 최근 한국베트로텍스가 신규참여

한데 이어 럭키화이바그라스도 기존 설비를 대폭 정비, Glass-Fiber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밝혀

져 9 2년 4만톤 시장을 놓고 기존업체인 한국화이바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한국베트로텍스(대표 이세훈)는 프랑스 베트로텍스와 합작, 지난 2월 연산 2만톤 규모의 시설을 가

동, 5월경 양산체제로 전환, 1만4 0 0 0톤을 국내시장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럭키화이바그라스(대표 육동수)도 미국 OCF 및 일본 A s a h i와 합작, 오는 8월 연산 2만5 0 0 0톤 공장

을 완공, 시장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반면, 선발업체인 한국화이바(대표 조문수)는 시설증설보다는 고기능성 유리섬유 및 신용도 개발에

주력하는 한편, 해외시장 개척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한편, 유리섬유 세계시장은 항공기부품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라인의 인력난으로 해

외 현지공장 설립을 통해 역수입되고 있는 추세이고, 유리섬유를 대체하는 카본섬유의 등장으로 당

분간 시장규모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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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
국 내 수 요

럭 키 화 이 바

한 국 베 트 로 텍 스

기 타

한 국 화 이 바

한 국 베 트 로 텍 스

럭 키 화 이 바

합 계

1 9 9 1

3 5 , 0 0 0

1 0 , 0 0 0

4 , 0 0 0

6 , 0 0 0

1 5 , 0 0 0

─

─

3 5 , 0 0 0

1 9 9 2

4 0 , 0 0 0

6 , 0 0 0

─

1 , 0 0 0

1 5 , 0 0 0

1 4 , 0 0 0

4 , 0 0 0

4 0 , 0 0 0

생산능력

1 5 , 0 0 0

2 0 , 0 0 0

2 5 , 0 0 0

6 0 , 0 0 0

수 입

생 산

(단위:톤)
<표> Glass-Fiber 시장현황


